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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에 이미 오염수 방류를 권고한 IAEA,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에게 후쿠
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을 맡기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검증을 맡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8년 전인 2015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IAEA는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누출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양으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발행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당시 재임
중이었던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
든 옵션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IAEA는 이미 2015
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를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IAEA는 2021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단을 구성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IAEA는 국제대응단의 최종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6일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
분히 현실적’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검토보
고서는 국제검증단이 지난해 11월 14~18일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미 8년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IAEA가 국제검증단을 구성해 후쿠
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과 같은 이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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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검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뜻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를 출범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폄훼하고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후쿠시마 방
류수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이 과학적이라고 믿는 것이 선동이
고 괴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IAEA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지금
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
의 검증결과만을 기다리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벼랑끝에 내몰 생각인
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
류 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독립적인 국제공조기구를 통한 과학적 검증, 국제해
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바다, 수산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집단의 소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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